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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ed efficient guidance to increase satisfaction levels 

with clinical practice.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35 students of clinical 

dental hygiene in Seoul⋅Gyeonggi⋅Chungcheong⋅Kyongsang and Jeolla province from June 9 to 30, 

2017.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6 items), clinical practice charac-

teristics (7 items), ego-resilience (14 items), family support (24 items), teaching effectiveness(35 item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0 item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One way ANOVA, the 

Scheffe Post-hoc test,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reviewed,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Cronbach’s alpha of ego-resilience, family support, teaching effective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0.784, 0.892, 0.954 and 0.935, respectively. Results: ego-resilience was 3.24 

points, family support was 3.24 points, teaching effectiveness was 2.93 poi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44 points. The meaningful variables which influence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the ego-resi-

lience, family support and teaching effectiveness. These factors explained 40.6% of the variance i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nclusio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was teaching effectiveness. Therefore, a teaching program to improve eaching 

effectivenes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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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치위생과 학생이 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하고, 가치관과 태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치과위생사로서 역할을 학

습할 수 있게 한다[1].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전문직의 장래성을 인식하며 대

인관계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2].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치위생과 학생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으며, 임상실습 시 업무미숙,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통제

력 부족, 실습 동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3-7]. 현재 치위생과 학생

의 임상실습 교육은 치위생과 교수와 임상치과위생사가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위생

과 교수는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어서 급변하는 의료환경 분야의 이해와 임상업무에 대한 기술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 임상치과위생사의 실습지도는 교육지도 경험이나 준비 부족으로 학생들

의 임상실습 효과성은 의문이다[8]. 따라서 졸업 후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교수 효율성, 스트레스 

대처, 수행 경험, 가족지지 등 많은 연구자들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3-11]. 

강[3]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 및 유지시킬 수 있

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상황적 요구에 

대해 자아통제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4] 유와 김[5]의 연구

에서는 체계적인 임상실습 운영방안이 필요하며, 심과 이[6]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수효율성[7]은 교수가 다양한 교수활동을 통하여 정해진 교육목

적을 달성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적 결과에 대한 질적 특성으로 최 등[8]의 연구에서는 실습지

도자 활용의 교수 효율성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보고하였고 실습지도자 활용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개발과 효과에 대한 반복연구를 강조하였다. 박과 한[9]연구에서는 일부 변수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지지는 가족구성원이 자신을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존중

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주고, 대상자 자신이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10]. 구[11]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하

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시스템 구축과 임상실습 지도안 마련을 강조하였고, 또한 일부 변

수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자

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에 관한 요인을 통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교육의 질 제고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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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OO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1041490-20170515- 

HR-008)의 승인을 얻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ㆍ

경기ㆍ충청ㆍ전라ㆍ경상지역에 치위생과 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250명을 편의추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 크기는 Cohen[12]기준에 따라 G*power 3.1.9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0.02),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0.90), 예측변

수(임상실습 만족도,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관련 특성)을 17개

로 감안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208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설문조사결과 중 불성실한 자료 15부를 제외하고 235부(회수율 94.0%)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6문항, 직무특성 7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은 Block와 Kremen[4]이 

개발하고, 유 등[13]이 번역한 연구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도구의 

Cronbach’s ⍺는 0.7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는 0.90이었다. 가족지지 22문항은 Moos와 

Moos[14]가 개발하고, 이[15]가 사용한 연구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구성하였고, 연구도구의 Cron-

bach’s ⍺는 0.91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는 0.95이었다. 교수효율성 35문항은 Reeve[16]

가 개발하고, 김[17]이 번역한 연구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도

구는 전문 지식과 능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격려와지지, 교수법과 평가로 

구성하였고, 도구의 Cronbach’s ⍺는 0.9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는 0.95이었다. 임상실

습 만족도 30문항은 이 등[18]의 연구도구를 이용하였고, 연구도구는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 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의 측정기준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도구의 Cronbach’s ⍺는 0.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는 0.93이상이었다<Table 1>.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MB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도구는 요인과 문항의 선

택기준은 고유값 1.0이상, 요인부하량 0.4이상을 기준으로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 임상실습 만족도는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후 평균비교는 scheffe'로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 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치위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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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한 변수의 평균점수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3.24점이었고, 가족지지는 3.24점이었으며, 교수효율성은 2.93점

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3.44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Characteristics N Item Mean SD Cronbach’s ⍺

Ego-resilience 235 14 3.24 0.42 0.784

Family support 235 22 3.24 0.49 0.892

Teaching effectiveness 235 35 2.93 0.42 0.95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35 30 3.44 0.50 0.935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별 정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p=0.001)가 좋을 때 높게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지지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p=0.018), 대인관계(p= 

0.032)가 좋을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수효율성은 4년제(p=0.002)

에서, 학년은 4학년일 때(p=0.002), 학과 선택 동기(p=0.038)는 적성에 맞을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p=0.005)는 좋을 때, 주관적인 건강(p=0.030)은 건강할 때 높

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인관계(p=0.001)가 좋을 때, 

주관적인 건강(p=0.022)은 건강할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별 정도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학과성적이 3.0이상(p=0.018)일 

때, 전공만족도(p=0.004)는 만족할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지지

는 학과성적(p=0.008)이 3.0이상일 때, 학교생활 만족도(p=0.002)와 전공만족도(p=0.021)는 만족할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수효율성은 학과성적(p=0.005)이 3.0이상

일 때, 학교생활 만족도(p=0.001)와 전공만족도(p=0.001)는 만족할 때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장

소는 대학병원(p=0.026)에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과성적이 3.0이상(p=0.029)일 때, 학교생활 만족도(p=0.001)와 전공만족도(p=0.001)는 만족할 

때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시 지도(p=0.009)는 치과위생사가 지도할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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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과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탄력성(r=0.161), 가족지지(r=0.164), 교수효율성

(r=0.642)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가족지지(r=0.350), 교수효율성(r=0.283)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족지지는 교수

효율성(r=0.240)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Ego-

resilience

t or F

(p*)

Family 

support

t or F

(p*)

Teaching 

effectiveness

t or F

(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 or F

(p*)

College course Three year course 184 3.22±0.41 -1.334 3.23±0.49 -0.352 3.46±0.50 -3.208 3.41±0.51 -1.565

Four year course 51 3.31±0.46 (0.184) 3.26±0.51 (0.75) 3.71±0.46 (0.002) 3.53±0.48 (0.119)

Grade 3 183 3.22±0.41 -1.341 3.23±0.49 -0.535 3.46±0.50 -3.164 3.41±0.51 -1.669

4 52 3.31±0.46 (0.181) 3.27±0.51 (0.593) 3.71±0.45 (0.002) 3.54±0.47 (0.096)

Economic 

level

Bad 39 3.20±0.48 1.935 3.08±0.55a 4.060 3.47±0.63 0.319 3.47±0.54 0.111

Average 175 3.23±0.40 (0.147) 3.25±0.48  (0.018) 3.53±0.47 (0.727) 3.43±0.49 (0.895)

Good 21 3.41±0.47 3.45±0.40b 3.47±0.48 3.42±0.59

Order of 

desired 

application 

First 100 3.26±0.42 1.698 3.27±0.50 0.913 2.98±0.44 2.253 3.47±0.52 0.617

Second 80 3.25±0.40 (0.168) 3.18±0.48 (0.435) 2.90±0.38 (0.083) 3.45±0.47 (0.605)

Third 19 3.03±0.51 3.15±0.46 2.73±0.38 3.36±0.50

Others 36 3.27±0.40 3.31±0.54 2.95±0.42 3.35±0.55

The 

motivation of 

major select

On the aptitude 

beaten

16 3.29±0.41 0.415 3.24±0.64 2.342 3.14±0.45 2.578 3.56±0.57 2.142

The high 

employment rate

155 3.24±0.42 (0.798) 3.23±0.46 (0.056) 2.94±0.41 (0.038) 3.46±0.48 (0.076)

By invitation others 28 3.29±0.45 3.46±0.51 2.96±0.39 3.50±0.60

High school grade

considerations

25 3.16±0.39 3.08±0.47 2.74±0.42 3.20±0.43

Others 11 3.19±0.50 3.10±0.63 2.84±0.34 3.26±0.6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ubjective 

health

Moderate 119 3.11±0.40 -5.015 3.17±0.50 -2.151 3.43±0.50 -2.825 3.33±0.52 -3.286

Good 116 3.37±0.40 (0.001) 3.31±0.48 (0.032) 3.61±0.49 (0.005) 3.54±0.46 (0.001)

Unhealthy 12 3.35±0.52 2.833 3.25±0.56 1.593 3.60±0.65 3.550 3.38±0.53 3.885

Moderate 130 3.18±0.41 (0.061) 3.19±0.49 (0.206) 3.44±0.50a (0.030) 3.36±0.52a (0.022)

Healthy 93 3.31±0.42 3.31±0.48 3.61±0.46b 3.55±0.46b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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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go-resilience, family support, teaching 

effectiveness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go-resilience Family support

Teaching

effective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

Ego-resilience 0.161* 1

Family support 0.164* 0.350** 1

Teaching 

effectiveness

0.642** 0.283** 0.240** 1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5.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준 독립변수들은 자아탄력성(t=2.484, p=0.014), 가

족지지(t=2.540, p=0.012), 교수효율성(t=2.134, p=0.001)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

었다.

Table 3.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Ego-resilience
t or F

(p*)

Family 

support

t or F

(p*)

Teaching 

effectiveness

t or F

(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 or F

(p*)

Number of 

clinical 

experience

1 94 3.22±0.44 0.137 3.21±0.52 0.375 3.55±0.45 1.283 3.43±0.47 0.164

2 118 3.25±0.42 (0.872) 3.24±0.48 (0.888) 3.47±0.55 (0.279) 3.45±0.53 (0.849)

3 23 3.24±0.41 3.31±0.47 3.63±0.39 3.39±0.48

The result of an 

examination

<2.9 80 3.15±0.45 -2.385 3.11±0.56 -2.679 3.39±0.56 -2.853 3.34±0.53 -2.198

≥3.0 155 3.29±0.40 (0.018) 3.30±0.45 (0.008) 3.58±0.45 (0.005) 3.49±0.48 (0.029)

College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7 3.07±0.53 2.721 2.92±0.57a 6.676 3.08±0.47a 22.583 2.98±0.34a 23.200

Average 129 3.25±0.40 (0.068) 3.26±0.45b (0.002) 3.47±0.45b (0.001) 3.40±0.47b (0.001)

Satisfaction 79 3.29±0.40 3.31±0.50b 3.74±0.47ab 3.66±0.48ab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25 3.00±0.42a 5.675 2.99±0.52a 3.912 3.19±0.48a 16.860 3.04±0.35a 15.841

Average 102 3.23±0.43b (0.004) 3.23±0.43 (0.021) 3.41±0.47a (0.001) 3.37±0.47b (0.001)

Satisfaction 108 3.31±0.39b 3.29±0.53b 3.70±0.46b 3.59±0.50ab

Practice  

instructor

Dental 

hygienists

225 3.24±0.42 0.722 3.23±0.49 -0.270 3.53±0.50 1.844 3.45±0.50 2.622

Others 10 3.34±0.44 (0.471) 3.28±0.52 (0.788) 3.23±0.41 (0.066) 3.03±0.37 (0.009)

Practice place Dental clinic 80 3.15±0.45 2.084 3.27±0.49 0.361 3.51±0.44 3.130 3.41±0.48 0.853

Dental hospital 58 3.31±0.35 (0.103) 3.25±0.51 (0.781) 3.56±0.51 (0.026) 3.47±0.45 (0.466)

General 

hospital

71 3.25±0.44 3.21±0.49 3.59±0.48a 3.48±0.52

University 

dental

hospital

26 3.32±0.39 3.18±0.48 3.25±0.61b 3.32±0.63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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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의 독립성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872이상임을 확인하여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는 0.840~0.987로 1.0이하로 나타났으므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54.206, 

p<0.001), 분산팽창요인(VIF)은 1.000~1.147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탄력성(=0.161), 가족지

지(=0.164), 교수효율성(=0.646)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수효율성이었으며, 설명

력은 40.6%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B SE  t p* VIF

(constant) 1.194 0.250 4.776 0.001

Ego-resilience 0.191 0.077 0.161 2.484 0.014 1.000

Family support 0.167 0.066 0.164 2.540 0.012 1.000

Teaching effectiveness 0.651 0.054 0.646 2.134 0.001 1.147

R=0.413, Adjusted  =0.406, F=54.206 (p<0.001), Durbin-watson: 1.872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총괄 및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교육의 질 제고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

력성은 3.24점이었고, 유 등[13]의 연구에서는 34.6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은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수행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임상

실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능력이 필요하다[19].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

성을 발달,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지지는 3.24점이었고, 구[11]의 연구에서

는 3.4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원인 중 한 

가지는 가정에서부터 발달된 자아개념이 부정적일 때 이며[20], 긍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청소년들의 

학습동기와 학습능력이 높았으므로[21] 가족의 지지를 높이는 것은 치위생과 학생이 높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수효율성은 2.93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강[3]의 연구

에서는 3.34점, 김[17]은 3.67점으로 본 연구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치과 

병의·원을 실습하면서 치과 병·의원마다 실습지침이 차이가 있고,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를 적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김[17]은 교수효율성이 높으면 임상실습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전략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3.44점으로 나타났고, 심과 이[6]의 연구에서는 3.29점, 박과 한[9]의 연구에서

는 3.04점, 김[17]의 연구에서는 3.51점으로 나타나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서 지속적인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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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p=0.001)가 좋을 때 높게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긍정적 적응 차원인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임상실습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16]. 

지 등[22]의 연구에서는 종교, 형제자매 수가 3명일 때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

를 보여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가족지지는 학과성적(p=0.008)이 3.0이상일 때, 경제적 수준

이 높을 때(p=0.018), 대인관계(p=0.032)가 좋을 때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11]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을 때 가족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별 차

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효율성은 4년제(p=0.002)에서, 학년은 4학년(p=0.002)에서, 학과 

선택 동기(p=0.038)는 적성에 맞을 때, 대인관계(p=0.005)는 좋을 때, 주관적인 건강(p=0.030)은 좋

을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 등[13]의 연구에서는 3년제에서, 간호학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하는 군에서 높게 나타나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고, 임상실

습에서 교수의 행동과 태도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적인 치위생 교

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인관계(p=0.001)와 주관적인 건강(p=0.022)이 좋을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임상실습 장소에서 직원들과의 교류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높

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박과 한[9]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 다른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학과 성적이 3.0이상(p=0.018)일 때, 

전공만족도(p=0.004)는 만족할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 등[22]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 결과에서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대상자에서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지지는 학교생활 만족도(p= 

0.002)에서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p=0.021)에서 만족할 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구[11]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가족지지가 높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교수효율성은 학과성적이 3.0이상(p=0.005)일 때, 학교생활 만족도(p= 

0.001)와 전공만족도(p=0.001)는 만족할 때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장소는 대학병원(p=0.026)에

서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시 지도(p=0.009)는 치과위생사가 지도할 때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는 졸업 후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할 학생들에게 선배치과위생사로서 지도는 많

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오[23]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과성적이 3.0이상(p=0.029)일 때, 학교생활 만족도(p=0.001)에서 만족할 때, 전공만족

도(p=0.001)는 만족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구[11]의 연구에서

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분

적으로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탄력성((r=0.161), 가족지

지(r=0.164), 교수효율성(r=0.642)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김[17]의 연구에서는 교

수효율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오

[23]의 연구에서는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동일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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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은 자아 탄력성(=0.161), 가족지지(= 

0.164), 교수효율성(=0.646)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수효율성(=0.646)이었으며, 

설명력은 40.6%이었다. 박과 한[9]의 연구에서도 교수효율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오[23]의 연구에서도 교수효율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

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 설명력은 65.0%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장소가 동일한 장소가 아닌 치과 병․의원으로 나누

어져서 임상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평가한 것은 

제한점이다. 따라서 현재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장소가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

소에 맞는 실습 지침서와 지도가 필요하고,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위

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어진 연구도구를 포함하고자 노력하였고, 연구대상자를 전국의 치위

생과 학생을 포함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찾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

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은 교수효율성이었으나 연구도구의 평균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나 

교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9일부

터 6월 30일까지 서울ㆍ경기ㆍ충청ㆍ전라ㆍ경상지역에 치위생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

생 2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의 평균점수는 3.24점이었고, 가족지지는 3.24점이었으며, 교수

효율성은 2.93점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3.44점이었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경제적 수준(p=0.018), 대인관계(p=0.03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

수효율성은 학제(p=0.002), 학년(p=0.002), 학과 선택 동기(p=0.038), 대인관계(p=0.005), 주관

적인 건강(p=0.0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인관계(p=0.001)와 주관적

인 건강(p=0.02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학과성적(p=0.018), 전공만족도(p=0.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지지는 학과성적(p=0.008), 학교생활 만족도(p=0.002)와 전공만족도(p=0.02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수효율성은 학과성적(p=0.005), 학교생활 만족도(p=0.001), 전공

만족도(p=0.001), 임상실습 장소(p=0.02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과성

적(p=0.029), 학교생활 만족도(p=0.001), 전공만족도(p=0.001), 임상실습 시 지도(p=0.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교수효율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40.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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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수효율성으로 나

타났지만 교수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교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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